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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배경: 최근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건강영향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관 근골격
계 통증(musculoskeletal pain, MSP)과 노동시간 불규칙성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6차 근로환경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업무 연관 MSP의 
유병률에 대하여 카이제곱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업무 연관 MSP 사이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성별, 주당근로시간, 업무시간
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 여부로 층화분석을 시행하였다. 노동시간 불규칙성의 업무 연관 
MSP 오즈비(odds ratio, OR)를 주당노동시간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있는 집단의 업무 연관 MSP의 OR은 노동시간이 규칙적
인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 1.43, 95% confidence interval [CI]: 
1.29–1.58).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장시간노동군(주당 52시간 초과)에서 남녀 모두 업무 
연관 MSP의 OR이 가장 높았다(남성에서 OR: 3.48 [95% CI: 2.53–4.78]; 여성에서, 
OR: 2.41 [95% CI: 1.46–4.00]).
고찰: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업무 연관 MSP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관련성은 장시간노
동과 결합되었을 때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 한국에서, 노동시간 불규칙성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신중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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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최근 노동시간 노동시간 유연화(불규칙성)는 한국에서 화두가 되었다. 장시간노동은 건강
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1 한국의 노동시간은 기존 법적 해석에 따라 연장근로
를 포함하여 주당 최대 68시간이었으나, 2018년에 기준을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총 52시간으로 낮추는 과정이 있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적인 고
용에 대한 부담과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영향을 근거로 경영계에서는 52시간 규제의 완
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를 보였다.2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2년 12월 12일,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제안을 반영한 정책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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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하였다. 이 정책은 노동자들이 특정 기간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이후 주당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미만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주당노동시간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간에 불규칙성을 야기할 수 있다.

불규칙한 노동시간의 건강영향은 논쟁적인 주제이다.3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노동시간에 대
한 결정권이 회사에 있는지, 노동자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Costa 

등4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업무 만족을 높이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중심으로 적용되는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5,6 한편, 유럽과 한국의 노동시간 차이(유럽
의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짧다)로 유럽에서의 연구 결과를 한국의 노동시장에 직접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주요한 직업 보건 분야로, 2021년 한국 산업재해 승인 건 가운데 56.8%를 

차지한다.7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근골격계질환은 전세계 건강상실년수(year lived 

with disability)의 17% 정도 기여한다.8 인간공학적, 신체적 부담 외에도, 사회심리학적 요인
과 과로나 교대제와 같은 노동시간의 특성도 musculoskeletal pain (MSP)와 관련이 있다.9-11 노
동시간 규칙성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교대제나 불안정노동에 초점이 있
어, 노동시간 불규칙성 그 자체의 영향을 논하기 어려웠다.11-13 기존 연구에서 노동시간 불규
칙성과 사고,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14,15 그보다 더 유
병률이 높은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업무 연관 MSP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 장시간노동이 

결합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방법

연구설계 및 대상자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인 6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는 한국 17개 시, 도에서 2020년 10월–2021년 1월까지 수행된 조사로, 선행 연구에서 해당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16

50,538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업노동자는 23,506 명이었다. 불안정노동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한 725명과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60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불규칙노동 그 자체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교대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교대근로자 2,161명 제외). 보정변수의 결측값 506명을 제외하고, 최종 

20,05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1).

업무 연관 MSP
MSP와 업무 연관 MSP는 다음 두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
강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귀하가 하시는 일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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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각의 증상별로 하위 질문이 조사되었다: A) 요통(허리통증); B) 어깨, 목, 팔, 팔꿈치, 손
목, 손 등 상지 근육통; C)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하지 근육통.

A, B, C 중 하나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다” 또는 “업무상 관련 여부—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
우, 업무 연관 MSP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노동시간 불규칙성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매일 근무시간의 길이가 같은지, 매주 근무 일수가 같은지, 매주 근무
시간의 길이가 같은지,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로 확인하였다. 응답자가 하나라
도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 해당 응답자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고 간주하였다. 4개 질
문 모두 “예” 라고 응답한 경우 노동시간이 규칙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주당노동시간과 노동시간 선택권
노동시간은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확인하였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기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을 이용하였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상한선은 일부 예외상황 외에 주당 52시간이므로 i) 주당 31–40시간, 

ii) 주당 41–52시간, 그리고 iii) 주당 > 52 시간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는 최근의 몇몇 연구
에서 수행된 방식과 동일하다.14,17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
는데, 해당 인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의 이유—육아, 건강상의 문제, 고용 불안정 등—로 인해 

그 특성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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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노동자
n = 23,506

최종�연구참여자
n = 20,054

주당 30시간�이상�근로하는�전업노동자
n = 22,781

하나의�직업에�주당 30시간�이상�근로하는�전업노동자
n = 22,721

하나의�직업에�주당 30시간�이상�근로하는�전업노동자,
교대근무자�제외

n = 20,560

6차�근로환경조사
n = 50,538

주당 30시간�미만�근로 (n = 725)

직업 2개�이상 (n = 60)

교대근무 (n = 2,161)

결측값 (n = 506)

Fig. 1. 연구대상자의 선정.



선행 연구들은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회사 중심적인지, 노동자 중심적인지 여부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하여 달라지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3,4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은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었다.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노동시간 선택권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귀하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제시된 응답은 다음
과 같다. 1) 회사나 조직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2) 회사나 조직이 정해 놓은 근무시간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3)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4) 내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1)은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 2), 

3), 4)는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기타 변수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은 연령 (< 30, 30–39, 40–49, 50–59, 또는 ≥ 60), 성별 (남성 또는 여성), 직
업, 학력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 근속기간 (< 1, 1–5, 5–10, ≥ 10년), 

사업장 규모 (< 10, 10–50, 50–300, ≥ 300 이상), 물리적/인간공학적 직업유해요인을 공변량으
로 고려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이용하였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
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통계적 분석
인구학적, 직업적 변수에 따른 각각의 업무 연관 MSP 유병률을 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성
별, 연령, 학력, 근속, 직업,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에 따라 카이제곱으로 분석하였다.

교란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변량을 비순환 방향성 그래프로 나타냈다 

(Supplementary Fig. 1). 공변량으로 검토한 변수들은 인구학적 요소(성별, 연령, 학력, 

근속), 근무지 요소(직업, 사업장 규모), 주당근로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 사회심리학적 

요인(업무요구도, 통제권, 사회적 지지), 업무 관련 정신건강, 인간공학적, 신체적 유해요인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인구학적 요소(성별, 연령, 학력, 근속), 근무지 요소(직업, 사업장 규모), 

주당근로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 인간공학적, 신체적 유해요인을 보정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과보정을 우려하여 보정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업무 연관 MSP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노동시간이 규칙적인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여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업무 연관 

MSP의 오즈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으며, 

연령, 성별, 직업, 학력, 근속, 사업장 규모, 인간공학적/신체적 유해요인, 노동시간에 대한 선
택권을 보정하였다. 업무 연관 MSP(해부학적 위치 무관), 업무 연관 요통, 업무 연관 상지통, 

업무 연관 하지통을 확인하였다.

성별, 주당노동시간, 노동시간 선택권 유무에 대하여 층화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 학력, 직
업, 근속, 사업장 규모, 인간공학적/신체적 유해요인으로 보정하였다 (Fig. 2).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있는 군의 업무 연관 MSP의 OR을 주당노동시간(주당 40시간 미만, 

40–52시간, 52시간 초과)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층화하여 제시하였다. 참고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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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은 주당 40시간 미만을 규칙적으로 근로한 집단으로 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p-value는 0.0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한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성모병
원 임상연구위원회의 심사면제 허가를 획득하였다 (면제번호: KC23ZASI0046).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 특성
5,760명(28.7%)에서 업무 연관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남성 중 2,552명(남성 

중 25.2%), 여성 중 3,208명(여성 중 32.3%)에서 업무 연관 근골격계통증을 보고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업무 연관 MSP의 전체 유병률과 각 특성 별 인구집단의 유병률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각 변수와 업무 연관 MSP의 관련성은 카이제곱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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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비 95% 신뢰구간

1.75

1.10

< 0.001 

1.26

1.29

1.67

0.298

1.46

1.27

0.053

층화변수

성별

남성

여성

교호작용 p-value

주당노동시간 (시간)

31–40

40–52

≥ 52

교호작용 p-value

노동시간 선택권

선택권 없음 

선택권 있음 

교호작용 p-value

전체 1.39

0.1 0.5 1.0 1.5 2.0 2.5

1.54–1.98

0.95–1.28

1.10–1.44

1.10–1.51

1.22–2.27

1.30–1.63

1.04–1.54

1.27–1.53

Fig. 2. 노동시간 불규칙성에 따른 업무연관 근골격계통증의 오즈비 (95% 신뢰구간). 
성별, 주당노동시간, 노동시간 선택권으로 층화함. 연령, 학력, 직업, 근속, 사업장 규모, 신체적 &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으로 
보정함.

Table 1.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업무 연관 근골격계 통증의 유병률
변수 전체 업무연관 근골격계 통증

No. (%) No. (%) p-valuea

전체 20,054 (100) 5,760 (28.7)
노동시간 불규칙성 < 0.001
규칙적 17,609 (87.8) 4,873 (27.7)
불규칙적 2,445 (12.2) 88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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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업무 연관 근골격계 통증의 유병률
변수 전체 업무연관 근골격계 통증

No. (%) No. (%) p-valuea

성별 < 0.001
남성 10,123 (50.5) 2,552 (25.2)
여성 9,931 (49.5) 3,208 (32.3)

연령 (세) < 0.001
< 30 2,517 (12.6) 488 (19.4)
30–39 5,400 (26.9) 1,298 (24.0)
40–49 5,724 (28.5) 1,685 (29.4)
50–59 4,634 (23.1) 1,606 (34.7)
≥ 60 1,779 (8.9) 683 (38.4)

학력 < 0.001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753 (3.8) 385 (51.1)
고등학교 졸업 5,792 (28.9) 2,185 (37.7)
대학교 이상 13,509 (67.4) 3,190 (23.6)

근속 (년) < 0.001
< 1 1,646 (8.2) 462 (28.1)
1–5 7,637 (38.1) 2,054 (26.9)
5–10 4,945 (24.7) 1,441 (29.1)
≥ 10 5,826 (29.1) 1,803 (31.0)

주당노동시간 (시간) < 0.001
31–40 13,649 (68.1) 3,508 (25.7)
41–52 5,040 (25.1) 1,637 (32.5)
≥ 52 1,365 (6.8) 615 (45.1)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 0.272
선택권 없음 17,487 (87.2) 4,999 (28.6)
선택권 있음 2,567 (12.8) 761 (29.7)

직업 < 0.001
관리자 172 (0.9) 29 (16.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21 (26.0) 1,371 (26.3)
사무 종사자 6,279 (31.3) 1,294 (20.6)
서비스 종사자 1,565 (7.8) 704 (45.0)
판매 종사자 2,116 (10.6) 452 (21.4)
농림ㆍ어업 숙련 종사자 56 (0.3) 18 (3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13 (7.5) 599 (39.6)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68 (9.3) 705 (37.7)
단순노무 종사자 1,264 (6.3) 588 (46.5)

사업장 규모 (사업장 종사자 수) 0.131
< 10 10,176 (50.7) 2,981 (29.3)
10–50 5,365 (26.8) 1,518 (28.3)
50–300 3,198 (16.0) 914 (28.6)
≥ 300 1,315 (6.6) 347 (26.4)

신체적 & 인체공학적 유해요인
진동 3,758 (18.7) 1,500 (39.9) < 0.001
진동 없음 16,296 (81.3) 4,260 (26.1)

부적절한 작업 자세 6,202 (30.9) 2,750 (44.3) < 0.001
부적절한 작업 자세 없음 13,852 (69.1) 3,010 (21.7)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옮김 1,242 (6.2) 547 (44.0) < 0.001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옮기기 없음 18,812 (93.8) 5,213 (27.7)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옮김 4,750 (23.7) 2,148 (45.2) < 0.001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옮기기 없음 15,304 (76.3) 3,612 (23.6)

서 있는 자세 11,402 (56.9) 3,707 (32.5) < 0.001
서 있는 자세 없음 8,652 (43.1) 2,053 (23.7)

앉아있는 자세 16,147 (80.5) 4,355 (27.0) < 0.001
앉아있는 자세 없음 3,907 (19.5) 1,405 (36.0)

반복적인 작업 11,926 (59.5) 4,171 (35.0) < 0.001
반복적인 작업 없음 8,128 (40.5) 1,589 (19.6)

“전체”행은 괄호 안에 열 백분율을 제시함, “업무연관 근골격계 통증” 행은 괄호 안에 행 백분율을 제시함.
a카이제곱으로 분석함.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있는 집단에서는 규칙적으로 노동하는 군에 비하여 높은 업무 연관 

MSP 유병률을 보였다 (불규칙성이 있는 집단에서 36.3%, 규칙적인 집단에서 27.7%).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집단에서 더 높은 업무 연관 MSP의 유병률을 보였다.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업무 연관 MSP의 관계
Table 2에서는,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있는 경우의 업무 연관 MSP의 OR을 부위와 무관한 

MSP, 요통, 상지통, 하지통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모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
델 3은 모델 2에서 추가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보정하였는데, 결과는 유사하였다.

Fig. 2에서는 성별, 주당노동시간, 노동시간 선택권으로 층화하여 노동시간 변동성의 업무 

연관 MSP의 OR을 구하였다. 남성에서 업무 연관 MSP의 OR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 

1.75, 95% CI: 1.54–1.98). 노동시간으로 층화하였을 때, 장시간노동하는 군에서 높은 OR를 보
였다 (교호작용 p-value = 0.30).

Table 3에서는, 불규칙하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집단에서 남녀 모두 가장 높
은 OR을 보였다(남성에서, OR: 3.48 [95% CI: 2.53–4.78]; 여성에서, OR: 2.41 [95% CI: 1.46–

4.00]). 그 관련성은 남성에서 더 높았다.

고찰

불규칙 노동군에서 규칙적인 노동을 하는 군에 비하여 업무 연관 MSP가 높았다. 이러한 보
고는 불규칙노동과 정신건강, 사고를 다룬 연구에서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드러낸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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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노동시간 불규칙성에 따른 업무 연관 근골격계통증 (MSP)의 오즈비 (95% 신뢰구간)

업무연관 근골격계 통증 모델 1a 모델 2b 모델 3c

부위 무관 1.48 (1.35–1.62) 1.44 (1.31–1.59) 1.43 (1.29–1.58)
요통 1.63 (1.47–1.80) 1.59 (1.43–1.77) 1.58 (1.42–1.76)
상지통 1.45 (1.31–1.60) 1.40 (1.27–1.55) 1.40 (1.26–1.56)
하지통 1.47 (1.29–1.67) 1.46 (1.28–1.67) 1.50 (1.31–1.72)

오즈비에 대한 대조군은 규칙적으로 노동하는 군임. 제시된 모든 결과값의 p-value < 0.001.
a모델 1: 성별, 연령, 학력, 근속, 직업, 사업장 규모로 보정함.
b모델 2: 모델 1 에 신체적 &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추가로 보정함.
c모델 3: 모델 2 에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추가로 보정함.

Table 3.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불규칙성에 따른 업무연관 근골격계 통증의 오즈비 (95% 신뢰구간)

노동시간 불규칙성 주당노동시간 (시간)
31–40 41–52 > 52

전체
규칙적 Reference 1.20 (1.10–1.30) 1.79 (1.55–2.07)
불규칙적 1.29 (1.12–1.48) 1.66 (1.42–1.93) 3.02 (2.31–3.95)

남성
규칙적 Reference 1.35 (1.20–1.53) 1.86 (1.52–2.27)
불규칙적 1.73 (1.43–2.09) 1.92 (1.58–2.32) 3.48 (2.53–4.78)

여성
규칙적 Reference 1.09 (0.97–1.22) 1.80 (1.46–2.23)
불규칙적 0.94 (0.78–1.15) 1.36 (1.06–1.75) 2.41 (1.46–4.00)

굵은 글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
a연령, 성별(전체 샘플), 학력, 근속, 직업,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 사업장 규모, 신체적 &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으로 보정함.



구와 일치한다.14,15 다만 최근 보고된 Garza 등의 연구18는 노동시간 특성과 MSP 사이의 유의
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Garza 등18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수가 

316명이고, 노동시간이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인구가 1.13%에 불과한 작은 규모였던 점에
서 기인하였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20,054명을 포함하였다.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업무 연관 MSP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가능한 기전은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과로 때문일 수 있다. 과로와 MSP 사이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11,19 또
한, 비교적 단기간의 과로도 업무 연관 MSP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4주간의 과로에서도 MSP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20 또한, 과로는 업무 사이
의 휴식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가능한 근골격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1,21

다른 가능한 설명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업무 연관 MSP의 매개 요인이라는 것이다.22 선행 연
구에서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우울,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14 또한, 회사 중심의 노동시간 불
규칙성은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Hämmig 등23은 일과 삶의 불균형이 스트레스를 매
개로 MSP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3,5 따라서,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군에서 업무 연관 MSP

의 높은 위험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매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 중심의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구분할 때, 

일부 연구에서는 후자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기술한다.4 본 연구의 층화분석
에서도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업무 연관 MSP 사이의 관련성은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선
택권이 있을 때 약화되었다 (Fig. 2). 이는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업무 연관 MSP를 경감시
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권의 효과는 단독으로 고려되기보다는, 노
동시간 길이와의 결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업무 연관 MSP의 OR은 장시간노동과 결합될 때 뚜렷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남성
과 여성으로 층화하였을 때에도 유지되었다. 특히, 남성에서 근로시간이 주당 31–40시간 군
에 비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OR은 3.48 (95% CI: 2.53–4.78)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관
성은 직군별로 층화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화이트칼라 직군에서 OR: 3.26 [95% 

CI: 1.97–5.38], 핑크칼라 직군에서 OR: 2.26 [95% CI: 1.36–3.78], 블루칼라 직군에서 OR: 3.35 

[95% CI: 2.25–5.01]) (Supplementary Table 1). 이는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한국에서 노동시
간 불규칙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위험요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비교적 장시간노동이 아니라
고 보여지는 주당 31–40시간의 노동시간 군에서도 노동시간 불규칙성에 대한 업무 연관 MSP

의 OR가 유의하였다(OR: 1.26, 95% CI: 1.10–1.44).

여성에서 업무 연관 MSP는 남성에서 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작
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여성들은 노동조건이 악화될 때 남성보다 더 쉽게 노동시장에
서 탈락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24,25 따라서 MSP가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탈
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택 편향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본 연구는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MSP 사이의 관련성을 다룬 첫 연구로 확
인된다. 본 연구의 강점은 한국의 국가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인구 일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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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이다. MSP에 대하여 신체 각 부위로 나누어 확인하였을 때에도 일관된 결과가 확
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단면연구로서 인과관계
에 대한 해석은 제한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과분석이 가능한 종단적 연구가 후속 연구로 필
요하다. 둘째로, 증상과 노출에 대한 정보 수집은 자가보고 설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응
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회상 편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동시간 불규칙
성은 구조화되지 않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분석되었으므로, 노출에 대한 응답은 양적인 관
계에 대한 분석이 아닌 맥락적인 해석(contextual interpretation)만이 가능하다. 셋째로, MSP

에 대한 본 연구는 기 수행된 설문에 의존하고 있어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인 약물치료, 

이전 근골격계 질환력, 건강관련 행동(취미, 여가시간 신체활동) 등 중요한 요인에 대한 정보
가 부재한 한계가 있었다.

결론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업무연관 MSP와 상당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장시간
노동일 때,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때 더 강화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인 요구가 있는 한국에서, 노동시간 불규칙성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신중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업무 연관 MSP가 장시간노동과 결합될 때 관련성이 강화된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21년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간 1,910시간을 일하였는데, OECD 회원
국 중에서 4번째로 긴 시간이며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1,716시간에 비하여 194시간을 초과
한다.26 이러한 조건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 불규칙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은 직업 건
강, 특히 MSP의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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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Table 1
노동시간 불규칙성에 따른 업무연관 근골격계 통증의 오즈비a (95% CI), 업무 종류별 층화하
여 나타냄.

Click here to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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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 1
노동시간 불규칙성과 업무연관 근골격계통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순환 방향성 그래프. 녹
색 선은 가능한 인과 경로임.

Click here to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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